One Story A Day

for Early Readers

(Book 5 for May)

1 No More Pork
돼지고기는 이제 그만
Irene received a little piglet from her aunt. But it wasn’t a

real pig. It was a wool piglet that her aunt had knit. Little

Irene just loved it!
이레네는 이모에게서 조그만 새끼 돼지를 얻었다. 그렇지만 그건 진짜 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모가 짠 양모 새끼 돼지였다. 꼬마 이레네는 그것이 너무나 좋았다!
After Irene received this gift, something unusual

happened. Irene stopped eating pork. And she would not

let her parents eat pork either.
이레네가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이레네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님도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다. 
“Why?” asked her mother.

 “왜 그러니?” 엄마가 물어보셨다.
Irene answered, “Because piglets are my friends. I don’t

want them to be killed.”
이레네는 대답했다. “왜냐하면 새끼 돼지들은 내 친구니까요. 나는 새끼 돼지들이 죽음을 당하는 건 싫어요.”
Later, Irene told her mom about her plan for the future.

“I want to have a HUGE house when I grow up,” she

said.
그 후, 이레네는 엄마에게 나중의 계획에 관해 말씀 드렸다. 
“저는 자라면 아주 아주 큰 집을 갖고 싶어요.” 이레네는 말했다.

“Why do you need a huge house?” asked her mom.

“Because,” she said, “I want to invite all the piglets in

the whole world to live there.”
“너는왜 아주 아주 큰 집이 필요하니?” 엄마가 물어보셨다.
“왜냐하면,” 이레네가 대답했다. “저는 세계의 모든 새끼 돼지들을 초대해서 거기 살게 하고 싶으니까요.”

Irene’s mom looked at her little girl. She realized just

how much Irene loved piglets!
이레네의 엄마는 어린 딸을 보았다. 엄마는 이레네가 새끼 돼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2  Watermelon
수박
My uncle is a farmer. He grows watermelons. Each year

in June, he harvests his watermelons. Then he sells them

at the farmer’s market.
우리 삼촌은 농부다. 삼촌은 수박을 키우신다. 매년 여름 삼촌은 수박을 수확하신다. 그러고 나서 농산물 시장에서 그걸 판매하신다.
This year, someone began selling watermelons in

early May. Most people think, “The earlier, the better.”

If they sell their watermelons early, surely they can

make more money because people can’t wait to buy

their first watermelon of the season—even at a

higher price.

 올해에 어떤 사람이 5월초부터 수박을 팔기 시작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더 이를수록 더 낫지.” 일찍부터 수박을 팔기 시작하면, 확실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철의 첫 수박을 얼른 사려고 할 터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격이 더 비싸다 해도.
But there is a problem. Watermelons take time to

grow. The fruits are juicy and sweet only when they are

fully grown.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수박은 자라려면 시간이 걸린다. 수박은 다 자랐을 때만 물이 많고 달아진다.
Grandma saw some farmers rushing to harvest their

watermelons. She told my uncle, “Don’t be a fool. Think

about it. If you buy a watermelon that tastes sour, will

you buy it again? A farmer should always be proud of

growing the best food for people.”
할머니는 농부 몇 사람이 수박을 추수하려고 서두르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삼촌에게 말씀하셨다. “바보 같이 굴지 마라. 생각을 해 보렴. 만약 네가 신맛이 나는 수박을 산다면, 다시 수박을 사겠니? 농부는 늘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먹을 거리를 재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야 한단다.”
Of course, my uncle didn’t sell his watermelons early.

He sells his sweet, juicy watermelons with pride
물론, 삼촌은 수박을 일찍 팔지 않으셨다. 삼촌은 자부심을 가지고 달고, 물 많은 수박을 파신다.
3  Honey Bees
꿀벌들
Buzz. Buzz. We visited a farmer today. He is not a

regular farmer. He’s a beekeeper. His honey bees make

honey. I love this sweet sticky treat!
윙윙. 우리는 오늘 한 농부를 방문했다. 그 사람은 보통 농부가 아니다. 양봉꾼이다.   양봉꾼의 꿀벌들은 꿀을 만든다. 나는 이 달콤하고 끈끈한 맛있는 음식이 너무 좋다!
Honey bees are the only insects that make food for

humans. How do they do it?
꿀벌은 인간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유일한 곤충들이다. 어떻게 만드냐고?
They gather a sweet liquid from flowers and turn it into

honey. They live in a hive and travel many kilometres in

search of flowers.
벌들은 꽃들로부터 달콤한 액체를 모아서 꿀로 바꾼다. 벌들은 벌집 안에 살면서 꽃을 찾아 수 킬로미터를 여행한다.
Honey bees travel more than 80,000 kilometres and

visit about 2 million flowers to make just half a kilogram

of honey!

 꿀벌들은 겨우 1킬로그램의 꿀을 만들려고 8만 킬로미터도 넘게 돌아다니고 200만 송이쯤 되는 꽃들을 찾아 다닌다!
Does the beekeeper get stung a lot? Well, he wears

special clothing for protection. He has a special hat with

a net that covers his face. He wears gloves and a shirt

with long sleeves.
양봉꾼이 벌에게 쏘일까? 음, 양봉꾼은 보호를 위해 특수한 옷을 입는다. 얼굴을 덮는 그물망이 달린 특별한 모자를 쓴다. 장갑을 끼고 소매가 긴 셔츠를 입는다.
He uses a little machine that makes smoke. He says

this helps to keep the bees calm. It was amazing to see

him work with thousands of bees flying around!
양봉꾼은 연기를 내는 작은 기계를 사용한다. 이것이 벌들을 얌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양봉꾼이 주위를 날아다니는 수천 마리 벌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을 보면 놀랍다!
4 Chores
잔심부름
It was a hot summer day. Amy did not feel like doing

anything at home.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다. 에이미는 집에서 아무것도 할 기분이 아니었다. 
“I’m hot. Can I go swim in the pool?” asked Amy. Mom

said, “You may swim after you finish your chores.”

Amy swept the floor quickly. “I’m so hot. I want to cool

off in the pool.”
“더워요. 수영장에서 수영해도 돼요?” 에이미가 물었다. 엄마는 말씀하셨다. “집안일을 다 하고 나면 수영을 해도 된다.” 에이미는 얼른 마루를 쓸었다. “너무 더워요. 수영장에서 열을 식히고 싶어요.”
“You may, but only after you finish your chores,” Mom insisted.

“그래도 된단다. 그렇지만 집안일을 끝낸 뒤에 하렴.” 엄마가 말씀하셨다.
So, Amy washed the dishes. “I’m too hot!” said Amy. “I just want to go swimming!” Mom handed Amy two dollars.

그래서 에이미는 설거지를 했다. “너무 더워요!” 에이미가 말했다. “저는 그냥 수영을 하러 가고 싶어요!” 엄마는 에이미에게 2달러를 건네주셨다.
“Good job finishing your chores, Amy. Here’s your allowance for this week,” said Mom. “You can go swimming now.”

 “집안일을 잘 마쳤구나, 에이미. 여기 이번 주 용돈이 있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이제는 수영을 하러 가도 된다.”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The ice cream truck!”  yelled Amy.
딩딩딩. 딩딩딩.
“아이스크림 트럭이다!” 에이미가 외쳤다.

Amy ran down the street with her two dollars. She

bought an ice cream bar.

에이미는 2달러를 가지고 거리로 달려갔다. 에이미는 아이스크림 바를 하나 샀다. 
She sat down on the curb and licked the cold sweet treat. “This is even better than swimming!” said Amy. “Especially since I earned it all
myself!”

 에이미는 길턱에 앉아서 그 차갑고 달콤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핥았다. “이건 심지어 수영보다 더 좋아!” 에이미가 말했다. “특히 내가 그 돈을 전부 스스로 벌었으니까!”
5 Food for Thought
생각할 거리
What can we do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Many people ask themselves this question. It’s easy to

see why. All over the world, people are hungry. A lot of

kids don’t go to school. Many kids don’t have parents.
우리는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진다.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 많은 아이들은 부모가 없다.

It seems too big. What can I do? Just asking the

question means you care. What’s the next step? Just do

something, ANYTHING.
그 물음은 거창해 보인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냥 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신경을 쓴다는 뜻이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그냥 뭔가를 하라. 무엇이든 좋다.
You might have heard about Mother

Teresa. She lived in India.
테레사 수녀에 관해 들어 보았을 것이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 살았다.
One day, after seeing all the hunger

and poverty around her, she decided to

do something about it.
어느 날, 주위의 모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나서 테레사 수녀는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So she spent her life helping

to feed many hungry people. She

worked day and night trying to

make the world a little bit better.

She once said, “If you cannot feed 100 people, then

feed one person.”
그래서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밥을 먹도록 도와주는 데 평생을 바쳤다. 테레사 수녀는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밤낮없이 일했다.
한번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여러분이 100명을 먹일 수 없다면, 한 명을 먹이세요.”
This is good advice. Think about it. What did she

mean? There is always a way. But it’s up to us to find it.

 이것은 좋은 충고다. 생각해 보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항상 방법은 있다. 그렇지만 그걸 찾아 내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다.
6 The Little Hero
꼬마 영웅
Daniel is only four years old. But he makes friends

easily wherever he goes. Once in a while, he even

teaches adults some lessons.
대니얼은 겨우 네 살이다. 그러지만 어디를 가든 쉽게 친구들을 만든다. 가끔은 심지어 어른들에게도 가르침을 준다.
One time, Daniel was taking a bus with his mom. At

one point during the bus ride, he saw an old lady get

on the bus. Daniel stood up right away—he wanted to

give his seat to the lady even though he himself couldn’t

stand firmly on the moving bus.
한 번은 대니얼이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타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대니얼은 한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버스에 타는 것을 보았다. 대니얼은 곧장 일어섰다. 대니얼은 움직이는 버스에서 잘 서 있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리를 그 아주머니에게 양보하고 싶었다. 
Another time, Daniel’s mom and dad were working in

their garden. They were busy digging dirt for the flower

bed so they didn’t see that their neighbour was in his

garden. 
다른 때, 대니얼의 엄마와 아빠가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두 분은 화단을 만들려고 흙을 파 헤치느라 바빠서 정원에 이웃이 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But Daniel saw him. He ran to his parents and

whispered, “Mr. Becker is there. Say hello to him.”

그렇지만 대니얼은 그 이웃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부모님께 달려가서 속삭였다. “베이커 씨가 오셨어요. 인사하세요.”
Danel’s mom and dad stopped digging. They chatted

with their neighbour. Daniel smiled when he saw them

talking.
대니얼의 엄마와 아빠는 파 헤치는 것을 멈추었다. 두 분은 이웃과 함께 잡담을 하셨다. 대니얼은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웃음을 지었다.
Later, his parents said, “We are really thankful to have

a son who wants everyone in the world to be happy. He

is our little hero.

나중에 부모님은 말씀하셨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아들을 두어서 정말 고마워. 그 아이는 우리의 꼬마 영웅이야.”

 7 Apples and the Pie
사과와 파이
It was a nice autumn day. Mom and Dad decided to take

the family to the apple farm.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가족과 함께 사과 농장에 가기로 했다.
“Yay!” shouted Will and Ann. The apple farm was one

of their favourite places to go.

“신난다!” 윌과 앤은 소리쳤다. 사과 농장은 아이들이 가장 가기 좋아하는 곳 중 하나였다.
When they arrived at the farm, the air smelled sweet

and yummy. Apple trees grew in rows on top of the hill.

 아이들이 농장에 도착했을 때 공중에는 달콤하고 맛있는 냄새가 났다. 사과 나무가 언덕 꼭대기에 줄지어 자라 있었다.
The kids could see perfect apples hanging on every

branch.
아이들은 가지 가지마다 완벽하게 익은 사과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 tractor pulled them on a wagon up the hill. There

they picked many different kinds of apples, filling a big

basket to the top.
견인차 한 대가 가족을 우마차에 실어 언덕으로 끌어올렸다. 거기서 가족은 많고도 다양한 종류의 사과들을 따서 큰 바구니를 꼭대기까지 채울 수 있었다.
Will bit into an apple. It made a loud, crisp sound.

Ann bit into an apple and juice started dripping down her

chin.
윌은 사과 하나를 베어 물었다. 그러자 크게 바삭 하는 소리가 났다. 앤이 사과 하나를 베어 물자 즙이 턱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After Mom paid for the apples, the family took their

basket of apples home.
엄마가 사과 값을 내신 후에, 가족은 그 사과 바구니를 집으로 가져갔다.
Mom peeled and sliced the apples, and rolled the

dough. Finally, after all that work, she served everyone a

slice of fresh apple pie. Yum!
엄마는 사과를 껍질을 깎고 잘라서 반죽에 굴리셨다. 마침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엄마는 가족 모두에게 신선한 사과 파이를 한 조각씩 주셨다. 맛있어!
8 Walk to Montreal
몬트리올 산책
It was Mother’s Day. My uncle’s restaurant was VERY

busy. It seemed that every family took their mother out to

eat that day.
어머니 날이었다. 삼촌이 하는 식당은 매우 바빴다. 모든 가족이 그 날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하러 나온 것 같았다.
My uncle called me from the restaurant. “Henry, people

are lining up outside,” he said. “Can you come to help

out?”
삼촌이 식당에서 나를 부르셨다. “헨리, 사람들이 밖에 줄을 서 있구나.” 삼촌이 말씀하셨다. “와서 도와줄 수 있겠니?”
“Sure!” I stopped playing my computer game and went

to the restaurant with my brother.
“당연하죠!” 나는 하던 컴퓨터 게임을 그만두고 형과 함께 식당으로 갔다.
All we had to do was bring food and water to the

tables and take the dirty dishes away when the customers

were finished eating.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물과 음식을 테이블에 가져다 드리고 손님들이 식사를 끝내면 지저분한 접시들을  치우는  것뿐이었다.
The chefs and their helpers worked like crazy. The

kitchen manager called out the orders. The kitchen helpers

ran to get things in place. The chefs worked like magic,
turning meats and vegetables into delicious food in just

minutes.

주방장들과 보조들은 미친 듯이 일했다. 주방 매니저는 주문을 큰 소리로 외쳤다. 주방 보조들은 모든 준비를 갖추기 위해 달렸다. 주방장들은 마법처럼 일하면서 고기와 채소들을 겨우 몇 분 만에 맛있는 음식들로 바꿔 놓았다.
I don’t remember how many times I brought things in

and out through that kitchen door. I just remember that

at the end of the day, my legs were very sore.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들고 그 주방 문을 몇 번이나 드나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냥 그 날 하루가 끝날 무렵 다리가 무척 욱신거렸다는 것만 기억한다.
I was really tired. The next day, I told my friends, “It

felt like I walked all the way from Ottawa to Montreal.”
나는 정말로 피곤했다. 다음 날, 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는 오타와에서 몬트리올까지 걸은 것 같은 기분이야.”
 9 The Greedy Monkey

욕심 많은 원숭이
Long ago, in India, a monkey was sitting in a tree, looking

down over the jungle. A king and his servant stopped

under that tree to rest their horses.
오래전에, 인도에서 한 원숭이가 나무에 앉아서 정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임금님과 신하가 말을 쉬게 하려고 그 나무 밑에서 멈췄다.
The monkey sat watching the servant set out the peas

for the horses.
원숭이는 앉아서 그 신하가 말에게 먹이려고 콩을 차려 놓는 것을 보았다.
While the servant wasn’t looking, the monkey rushed

out of the tree and stole a handful of peas.

Then, he began climbing back up the tree quickly.
신하가 딴 데를 보고 있을 때 원숭이는 나무에서 재빨리 달려 내려가 한 움큼의 콩을 훔쳤다. 그 후 재빨리 나무를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But one pea fell from the monkey’s hand as he climbed.

Without thinking, the monkey opened his hand, trying to

catch the pea.
그렇지만 나무를 오르다가 원숭이의 손에서 콩 한 알이 떨어졌다. 원숭이는 생각도 하지 않고 손을 벌려 그 콩을 잡으려고 했다.

Of course, as he did this, all the other peas fell out of

his hand and dropped to the ground.
물론 그렇게 하자 나머지 콩도 모두 손에서 벗어나 땅으로 떨어졌다.
The monkey watched sadly as the horses feasted on

the peas. He was hungry, but there was nothing he could

do. His one chance to get the sweet peas was gone.
원숭이는 말이 콩을 배불리 먹는 것을 슬퍼하며 지켜보았다. 배가 고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달콤한 콩을 얻을 유일한 기회는 지나가 버렸다.
10 Amazing English

놀라운 영어
There are only 26 letters in the English alphabet. It must

be an easy language to learn, right?
영어 알파벳에는 26글자밖에 없다. 그러니 배우기 쉬운 언어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Well, ask anyone who has mastered English and

they’ll tell you that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Although English has only 26 letters, you can make

many words with those letters.
음, 영어를 터득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보다 더 진실에서 먼 것은 없다고 말해 줄 것이다. 비록 영어는 26글자밖에 없지만, 그 글자들로 많은 단어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In fact, English has more words than any other language

in the world. How many? About 800,000 words—give or

take a few hundred.
사실, 영어는 세상의 어떤 다른 언어보다도 단어 수가 많다. 얼마나 많을까? 약 80만 단어다. 몇 백 단어 정도 더 많거나 더 적을 수 있다.
English words can be as short as just one letter. The

shortest sentence in English is only one word. What is it?

GO.
영어 단어는 한 글자처럼 짧을 수도 있다. 영어에서 가장 짧은 문장은 겨우 한 단어다. 뭘까? GO(가라)이다.
If you like spelling contests, you might like to know

that there is a word in English with 1,909 letters in it.

Can you imagine a single word with all those letters?
여러분이 철자법 시합을 좋아한다면, 영어에 글자수가 1909개인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여러분은 한 단어에 그렇게 많은 글자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This next sentence uses all 26 letters of the alphabet:
다음 문장은 알파벳의 26글자를 모두 사용했다.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그 날쌘 갈색 여우는 게으른 개를 폴짝 뛰어넘었다.)

If you are learning English, don’t give up. Dig in and

enjoy.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라. 열심히 하고 즐겨라.
11 A Famous Writer?
유명한 작가?
Do you want to be a famous writer? I do. That’s right. I

love writing!
여러분은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은가? 나는 되고 싶다. 그렇다. 나는 글쓰기를 좋아한다!
When our teacher asked us what we wanted to be,

many kids said they wanted to be doctors or police

officers. But I said, “I want to be a writer—a famous

writer.”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물으셨을 때 많은 아이들이 의사나 경찰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유명한 작가요.”
Everyone laughed. They didn’t believe me.

But then, our teacher told us a story about a famous

writer. His name was Rudyard Kipling. He wrote many

great books. Even today, people all over the world love

his stories.
다들 웃었다. 아이들은 나를 믿어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한 유명한 작가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다. 그 작가의 이름은 러디어드 키플링이었다. 그 작가는 많은 훌륭한 책들을 썼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작가의 이야기를 사랑한다.
When Mr. Kipling was just a young man, he got a job

at a newspaper. But his boss didn’t like his stories. He

sent him a letter saying, “I’m sorry, Mr. Kipling. You

don’t know how to use the English language. This isn’t a

kindergarten for amateur writers.”

키플링 씨는 아직 젊은이였을 때 신문사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렇지만 상사는 키플링 씨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키플링 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안합니다, 키플링 씨. 당신은 영어라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아마추어 작가들을 위한 유치원이 아닙니다.”
But Mr. Kipling didn’t stop writing. He went on to

become the most popular writer of his generation.

그렇지만 키플링 씨는 글쓰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계속 노력해서 자기 세대의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So, I am going to keep trying. It’s always better to

believe in yourself and follow your dreams.
그러니 나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자신을 믿고 자기 꿈을 따르는 게 항상 더 좋다.
12 In the Swimming Pool

수영장에서
One day, Tommy and his brother Alex went swimming.

As they got close to the swimming pool, they saw something

strange—a man was jogging in the water.
어느 날, 토미와 동생 알렉스는 수영을 하러 갔다. 수영장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무언가 이상한 게 보였다. 한 남자가 물 속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다.
The two brothers were very curious. Tommy asked the

man, “Why are you jogging in the water, not on land?”

The old man smiled and said, “Well, that is simple.
두 형제는 무척 궁금해졌다. 토미는 그 남자에게 물었다. “왜 땅이 아니라 물 속에서 조깅을 하고 계세요?” 그 나이 든 남자는 웃음을 띠고 이렇게 말했다. “음, 그건 간단하단다.
Running in water uses the same muscles as running on

land. But it is much easier on my knee joints.”
물 속에서 달리는 것은 땅에서 달리는 것과 동일한 근육을 사용한단다. 하지만 내 무릎 관절에는 이 편이 훨씬 쉽지.”
“Why do you prefer jogging to swimming?” asked

Michael.
“왜 수영보다 조깅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마이클이 물었다.
“Jogging is slower than swimming, but it is more

tiring. It is also more difficult to keep your balance while

jogging in water. And it’s just as good for the heart,

lungs, and muscles as swimming.”
“조깅은 수영보다 느리지만 더 힘들단다. 또한 물 속에서 조깅을 할 때는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지. 그리고 조깅은 심장과 폐와 근육에 수영만큼 좋단다.”

The two kids happily jumped in the water. They learned

that jogging in water is a fun way to get fit!
두 아이는 행복하게 물 속에 뛰어들었다. 아이들은 물 속에서 조깅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재미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다!
13 Deep Below
해저
Do you like to swim? Have you ever been in a swimming

pool? How deep was it? One metre? Two metres? Or

maybe even five metres?
여러분은 수영을 좋아하는가? 수영장에 가 본 적이 있는가? 물은 얼마나 깊었는가? 1미터? 2미터? 아니면, 어쩌면 심지어 5미터?
Well, let me tell you about a very special place where

you could go swimming. But I wouldn’t recommend it

because the water is 11 kilometres deep!
음, 여러분에게 수영하러 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을 한 곳 알려 주겠다. 그렇지만 추천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물 깊이가 11킬로미터나 되니까!
Located in the Pacific Ocean, right beside Japan, is something

called the Mariana Trench. It is like a deep valley in the ocean.

Deep down, it is very dark and cold. Scary, right?
태평양에, 일본 바로 옆에 자리한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 있다. 그것은 바다에 있는 깊은 계곡 같은 곳이다. 그 아주 깊은 곳은 무척 어둡고 차갑다. 무섭지 않은가?
When you are swimming, do you ever feel

the pressure in your ears? This is caused by

the weight of the water. Imagine how your ears

would feel with 11 kilometres of water on top of you!

여러분은 수영을 할 때 귀에 압력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것은 물의 무게 때문이다. 여러분 위에 11킬로미터의 물이 있다면 여러분 귀에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해 보라!
Underneath all of that water, there are still creatures

living there. They must be really strange.

그처럼 많은 물 아래에도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 생물들은 틀림없이 아주 이상할 것이다.
Maybe, to some people, the Mariana Trench sounds

like a fun place to go swimming. But not to me. I’d

choose a nice, warm beach any day.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마리아나 해구는 수영하러 가기에 재미있는 장소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니다. 나는 언제든 안락한, 따뜻한 해변을 택하겠다.
14 The Elephant and the Fly

코끼리와 파리
There was once an elephant living in a forest. When

summer came, his skin became very itchy.
어떤 숲에 코끼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자 코끼리는 살갗이 무척 가려워졌습니다.
To make things worse, the flies came to bother him. He used his long tail, ears and even his trunk to swat at them. But, there was a spot on his back that he could not reach.

설상가상으로, 파리들이 와서 코끼리를 성가시게 했습니다. 코끼리는 길다란 꼬리와 귀, 심지어는 코를 이용해서 파리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등에는 도저히 닿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One day, a fly was on the elephant again, licking the salt off him. It was a spot that the elephant could reach.

어느 날, 파리 한 마리가 다시 코끼리 몸에서 소금을 핥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끼리가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Just as the elephant prepared to kill the fly with his tail, he had

an idea. He said, “Fly, I could kill you with my tail right now. But if you scratch my back where I can’t reach, I will let you sit on me and eat all the salt you want!”

꼬리로 그 파리를 막 죽이려던 참에, 코끼리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코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야, 나는 너를 지금 당장 내 꼬리로 죽일 수도 있어. 하지만 등에 닿지 않는 곳을 긁어 준다면 네가 내 몸에 앉아서 원하는 대로 소금을 핥아 먹을 수 있게 해 줄게!”
The fly buzzed, “Sure!” It flew to the top of the elephant’s

back and started working. The elephant smiled when his

itch was finally scratched.

파리는 윙윙거렸습니다. “좋지!” 파리는 코끼리의 등 맨 위로 날아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끼리는 가려운 곳이 마침내 긁어지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And he learned an important lesson. Sometimes, if we

try, the worst of enemies can become the best of friends.
그리고 코끼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웠습니다. 가끔은, 노력하면, 가장 나쁜 적도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 Don’t Mess With Mom
엄마를 괴롭히지 마
There’s an old saying: a little person doing the right

thing is more powerful than a giant. I learned the exact

meaning of this the other day.
오래된 속담이 하나 있다. 옳은 일을 하는 작은 사람이 거인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이다. 나는 요전날 이 속담의 정확한 의미를 배웠다.
On our street, there lives a very big man, Mr. Boos.

His house and yard are a mess.
우리 동네에는 부스 씨라는 무척 덩치가 큰 남자가 살고 있다. 부스 씨의 집과 마당은 난장판이다.
One day, my mom and I were walking past his house.

There were bottles on the ground everywhere. The grass

had not been cut for weeks. And the garden was full of

garbage.
어느 날, 엄마와 내가 부스 씨의 집을 지나 걸어가고 있었다. 땅에는 곳곳에 병들이 널려 있었다. 잔디는 몇 주는 깎지 않았다. 그리고 정원은 쓰레기로 가득했다.
My mother, who is very small, said to the huge man,

“Mr. Boos, this yard is terrible. We’re going to help you

clean it up.”
무척 작달막한 우리 엄마는 그 커다란 남자에게 말했다. “부스 씨, 이 마당은 엉망이에요. 우리가 마당을 청소하도록 도와드릴게요.”
So all of us, including Mr. Boos, worked for about an

hour. Then the strangest thing happened. His yard became

clean and neat. On top of that, Mr. Boos didn’t hate the

cleaning anymore.

그래서 부스 씨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한 시간 정도 일했다. 그러자 너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부스 씨의 마당은 깨끗하고 깔끔해졌다. 그 무엇보다, 부스 씨는 더 이상 청소를 싫어하지 않게 되었다.
Now, he has the most beautiful garden in our

neighbourhood.
이제 부스 씨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다.
16 My Favourite Animal
가장 좋아하는 동물
I like bears. They are strong and powerful. But I have

never seen a bear in nature—at least not face to face.

나는 곰이 좋다. 곰은 강하고 힘이 세다. 그렇지만 나는 자연에서는 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적어도 직접 대면해서는.
Last summer, I went camping in a park with my mom

and dad. The man at the entrance warned us to be

careful because there could be bears around. I thought

he was joking.

지난 여름에 나는 엄마 아빠와 함께 공원으로 캠핑을 갔다. 입구의 남자는 우리에게 곰이 돌아다닐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경고를 주었다. 나는 농담일 거라고 생각했다.
We had a nice time. We played, fished, and had picnics.

“There are no bears here,” I thought.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놀이를 하고 낚시를 하고 도시락도 먹었다. “여기에는 곰이 없어.” 하고 나는 생각했다.

That night, as I slept in my tent, I heard some sounds.

I sat up to see what it was. There was a shadowy figure

outside my tent. It was a bear! It was eating the food we

had left outside.

그 날 밤, 내가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슨 소리인지 보려고 일어나 앉았다. 내 텐트 밖에 그림자 같은 형체가 있었다. 그건 곰이었다! 곰은 우리가 밖에 남겨 둔 음식을 먹고 있었다. 
I was terrified. I did not want to meet

my favourite animal at all!
나는 겁이 났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을 전혀 만나고 싶지 않았다!
The next morning, we packed up and went home.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싸 가지고 집으로 왔다.
17 Belly Button
배꼽
Little Dan has a big question. On his stomach, there is a

round, funny-looking bump. What is it? It is his belly button.

But why does he have a belly button?
꼬마 댄은 큰 의문이 있다. 댄의 배에는 둥근, 이상하게 생긴 볼록 튀어나온 것이 있다. 이게 뭘까? 그건 배꼽이다. 그렇지만 배꼽은 왜 있을까?
Dan asks his father. His dad says, “Everyone has a

belly button.” Dan thinks this is very interesting. “But

why do we all have belly buttons?” he asks.
댄은 아버지에게 묻는다. 아버지는 말씀하신다. “누구나 배꼽을 가지고 있단다.” 댄은 이게 무척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왜 우리는 모두 배꼽을 가지고 있는데요?” 댄은 묻는다.
“Before you were born, you lived inside your mommy,”

explains Dad. “You needed food and air. But you could

not get them on your own. So there was a cord on your

belly that attached you to your mommy. Mom shared her

food and air with you.”

 “태어나기 전에 너는 엄마의 몸 안에 살았단다.” 아빠가 설명하신다. “너는 음식과 물이 필요했지. 하지만 너는 그걸 스스로는 얻을 수 없었어. 그래서 네 배에는 너를 엄마와 이어 주는 줄이 있었단다. 엄마는 음식과 공기를 너와 공유했지.”
“This is VERY interesting,” thinks Dan.

“When you were born, the doctor cut this cord

because you did not need it anymore,” says Dad. “Your

belly button is the place where this cord was attached to

you.”
“이건 정말 재미있네.” 댄은 생각한다.
“네가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 줄을 잘랐지. 왜냐하면 네게는 그게 더는 필요 없었으니까.” 아빠가 말씀하신다. “네 배꼽은 그 줄이 네게 붙어 있던 자리란다.”

Dan is happy. He has solved the mystery of the belly

button. 
댄은 행복하다. 댄은 배꼽의 수수께끼를 풀었다.
18 Irene’s Blanket (PartⅠ)

이레네의 담요(PartⅠ)
Before Irene was born, her mom and dad bought a soft,

yellow blanket for her. To them, it was just a blanket to

keep the baby warm.
이레네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와 아빠는 이레네를 위해 부드러운 노란 담요를 사셨다. 그들에게 그 담요는 그저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기 위한 담요였다.
The first day Irene came into this wonderful world, her mom wrapped her up in this special blanket. The little baby was very quiet, moving her tiny body from inside this “big” blanket.

이레네가 이 놀라운 세상에 온 첫날, 엄마는 이레네를 이 특별한 담요에 감쌌다. 조그만 아기는 무척 조용히, 이 “커다란” 담요 안에서 조그만 몸을 움직였다.
Four months later, while Irene was sleeping, her mom washed her blanket for the first time.

4개월 후, 이레네가 자고 있을 때, 엄마는 처음으로 그 담요를 빨았다.
But when Irene woke up, she started crying. Irene’s mom tried everything to calm her, but nothing worked.

그렇지만 잠에서 깬 이레네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레네의 엄마는 이레네를 달래려고 모든 것을 다 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She checked her carefully to make sure that her little

girl wasn’t sick. She even checked her temperature.

Nothing was wrong.
엄마는 어린 딸이 아프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주의 깊게 살폈다. 심지어 체온도 확인했다.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
So the mother held Irene in her arms and walked

around the room. When she came to the window, Irene

suddenly stopped crying. She saw the blanket hanging

on the balcony and her face lit up with a smile!

그래서 엄마는 이레네를 팔에 안고 방 안을 걸어 다녔다. 창문가에 가자 이레네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었다. 담요가 베란다에 걸려 있는 것을 보자 이레네의 얼굴이 웃음으로 환해졌다!
Now, her mom knew why she was crying.
이제 엄마는 이레네가 왜 울었는지 알았다.

19 Irene’s Blanket (Ⅱ)
이레네의 담요(Ⅱ)
A couple of years later, Irene became a toddler. But her

love for the blanket had never changed.
2년 후에 이레네는 걸음마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담요를 향한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One day, her mom said, “Irene, I have to wash your

blanket! It’s dirty and smelly.”
어느 날,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레네, 네 담요를 빨아야겠다! 더럽고 냄새가 나잖니.”
“No! No! No! I need it all the time! Never wash my

blanket!” Irene said loudly.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저는 담요가 계속 필요해요! 절대로 제 담요를 빨지 마세요!” 이레네는 큰 소리로 말했다.
“But it’s too dirty. It will make you sick!”

“I don’t think so. I will get sick WITHOUT it!” Irene

insisted.
“그렇지만 너무 더럽잖니. 그 담요는 너를 아프게 만들 거야!”
“아닐걸요. 저는 담요가 없으면 아플 거예요!” 이레네가 우겼다.

The next day at the park, Irene had her blanket with

her as usual. One of the kids came close to Irene, then

ran back to his mom and cried, “Mom! That girl’s blanket

is so smelly! Please take me home!”
다음 날 공원에서, 이레네는 언제나와 같이 담요를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 중 하나가 이레네에게 다가왔다가 도로 엄마에게 달려가서 소리쳤다. “엄마! 저 여자애의 담요는 냄새가 너무 심해요! 우리 집에 가요!”
Irene stared at him and said, “You’re wrong! My

blanket smells SO, SO good!”
이레네는 그를 보고 말했다. “너는 틀렸어! 내 담요는 냄새가 너무, 너무 좋아!”
At that moment, another kid cried, “It smells awful! I 

don’t want to play with you!”
그때 다른 아이가 소리쳤다. “그건 지독한 냄새가 나! 나는 너와 놀고 싶지 않아!”
Irene’s mom said, “Irene, did you hear what they

said? Let’s go home and wash your blanket right away.”

이레네의 엄마는 말씀하셨다. “이레네, 너 아이들이 하는 말 들었니? 우리 집에 가서 당장 담요를 빨자.”
Irene was still upset. But she seemed to understand

a little. “Can you wash it quickly?” she asked. “Sure!”

Mom promised her gladly.
이레네는 여전히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빨아 주실 수 있어요?” 이레네는 물었다. “당연하지!” 엄마는 기꺼이 약속하셨다.
From then on, Irene allowed her mom

to wash her blanket once in a while, but

not too often.
그 이후로 이레네는 엄마가 가끔 한 번씩 담요를 빨게 해 주었다. 그렇지만 자주는 아니었다.
20 Fishing Trip

낚시 여행
One warm Saturday morning, Grandpa decided to take

his granddaughter Mary fishing. But she didn’t have a

fishing rod.
어느 따뜻한 토요일 아침, 할아버지는 손녀인 메리를 낚시에 데려가기로 하셨다. 하지만 메리는 낚싯대가 없었다.
“We’ll make one when we get to the pond,” said

Grandpa.
“연못에 가서 하나 만들면 된다.” 하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And off they went. Grandpa carried his pole while Mary

carried the worms.
그리고 두 사람은 떠났다. 할아버지는 낚싯대를 드시고 메리는 지렁이를 가져갔다. 
When they got to the pond, Grandpa cut a branch from

a tree. He tied a string to it and put on a hook. Then, Mary

put on a worm.
연못에 다 왔을 때 할아버지는 나무에서 가지를 하나 꺾으셨다. 그리고 거기다 끈을 매고 갈고리를 다셨다. 그 후, 메리는 지렁이를 꿰었다.
“Now you can fish,” Grandpa said.

Soon, Mary had caught three fish using her new fishing

rod.
“이제는 낚시를 할 수 있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곧, 메리는 새 낚싯대를 이용해서 물고기 세 마리를 잡았다.
“These fish aren’t good for eating,” said Grandpa.
“They can be my pets,” said Mary.

“They don’t like living in bowls,” explained Grandpa.

“They will die very quickly.”

“I don’t want them to die,” said Mary. “I guess I’ll let

them go.”
“이 물고기는 먹을 만하지 못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 물고기들은 제 애완동물이 될 거예요.” 메리가 말했다.

“물고기들은 어항에서 살기를 좋아하지 않는단다.” 할아버지가 설명하셨다.

“하지만 죽는 건 싫은걸요.” 메리가 말했다. “그냥 놓아 주어야 할까 봐요.”

Grandpa smiled.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으셨다.
When it was time to go home, Mary dumped the fish

back into the pond. Mary smiled as she watched the fish

swim away.
집에 갈 때가 되자 메리는 물고기를 도로 연못에 던져 넣었다. 메리는 물고기가 헤엄쳐 가는 것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21 Breakfast
아침식사
Mom was on her way to the kitchen. Just then, she

heard Sarah say, “Let’s surprise Mom today.”
엄마는 부엌으로 가는 중이었다. 바로 그 때, 엄마는 세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 오늘 엄마를 놀라게 해 드리자.”
So, Mom hurried back to bed. She didn’t want to spoil
the children’s surprise.
그래서 엄마는 서둘러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엄마는 아이들의 깜짝 선물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In the kitchen, Sarah made toast with lots of jelly on

top. Mark cooked some eggs and put them in the prettiest

dish he could find. Bill poured a big glass of orange

juice.
부엌에서 세러는 위에 젤리를 잔뜩 올린 토스트를 만들었다. 마크는 달걀 몇 개를 익혀서 찾아 낼 수 있는 가장 예쁜 접시에 놓았다. 빌은 오렌지 주스를 큰 유리잔에 따랐다.
Then, they put everything on a tray. Away they

marched to Mom’s room.
그러고 나서 아이들은 모든 것을 쟁반에 담았다. 아이들은 엄마의 방으로 행군했다.
Sarah, the oldest of them, carried the tray. Mark

played his tin horn and Bill played his drum.
아이들 중 맏이인 세러가 쟁반을 들었다. 마크는 양철 나팔을 불고 빌은 드럼을 연주했다.
“Is this breakfast parade just for me?” asked Mom,

very surprised and happy.

 “이 아침식사 행렬이 엄마만을 위한 거니?” 엄마가 물으셨다.
“Yes!” Sarah, Mark and Bill were happy too because they

had finally made their mom breakfast in bed.

“네!” 세러가 대답했다. 마크와 빌도 기뻤다. 자기들이 마침내 엄마에게 침대에서 하는 아침식사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이었다.
22 New School Friend

새 학교 친구
John is excited and scared. He is starting a new school

today. He doesn’t know anyone at the school.

존은 기분이 들뜨면서 겁도 난다. 존은 오늘 새 학교를 시작한다. 학교에는 아는 아이가 하나도 없다.
No one talks to him. And he sits all by himself at

lunchtime. No one wants to be his friend.

That night, John’s father has a surprise for him. It is

a puppy! John is very happy. Now he has a new friend.

The puppy sleeps in a bed next to John.
아무도 존에게 이야기를 걸지 않는다. 그리고 존은 점심 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다. 아무도 존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날 밤, 존의 아버지가 존에게 깜짝 선물을 주신다. 그것은 강아지다! 존은 무척 행복하다. 이제 존은 새 친구가 생겼다. 강아지는 침대에서 존 옆에서 잔다.

The next day at school John tells his class about his new puppy. He shows everyone a picture of the puppy.

다음 날 학교에서 존은 반 아이들에게 새 강아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존은 모든 아이들에게 강아지 사진을 보여 준다.
One boy puts up his hand and asks, “Can I come to your

house after school and see your puppy?”

한 남자아이가 손을 들고 묻는다. “나 학교 끝나고 너희 집에 가서 강아지를 봐도 돼?”
John says, “Yes, you can come and meet my friend.”

After school, the two boys go to John’s house and

play with the puppy. John is happy. Now he has two new

friends!

존은 이렇게 말한다. “응. 너는 와서 내 친구를 만나도 돼.”

학교가 끝나고, 두 남자아이는 존의 집으로 가서 강아지와 함께 논다. 존은 행복하다. 이제 존은 새 친구가 둘이나 생겼다!
23 Too Much Talking

말이 너무 많아
Once there was a boy who could not stop talking. All

day long, he talked and talked. He had no friends. Why?

Because he always talked and never listened.

Yak, yak, yak... words came from the boy’s

mouth all day long.

옛날에 말을 멈추지 못하는 한 남자아이가 살았다. 하루 종일 말을 하고 또 했다. 아이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 어째서일까?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항상 말하기만 하고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고저쩌고… 그 아이의 입에서는 하루 종일 말이 나왔다.
The boy asked his father, “Why don’t I have

any friends?” He wanted so much to have friends.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저는 친구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 아이는 친구가 너무도 갖고 싶었다.

His father said, “Listen, my son. Do you hear the

frogs in the pond? They never stop croaking. They croak

all day. They croak all night. But does anyone really hear

them?”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들어 보렴, 아들아. 너는 연못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니? 개구리들은 절대 개골대는 걸 멈추지 않지. 개구리들은 하루 종일 개골댄단다. 밤새도록 개골대지. 그렇지만 누가 그 개구리들에게 귀를 기울이니?”
The boy agreed that nobody listened to the frogs when they croaked.

아이는 개구리가 개골댈 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수긍했다.
“Early tomorrow morning, the rooster will crow,” said the father. “He crows only at this time. But everyone listens to him. He wakes us all up from our sleep.”
“내일 아침 일찍, 수탉이 울 거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수탉은 오로지 이 때에만 운단다. 그렇지만 누구나 그 수탉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수탉은 우리 모두를 잠에서 깨워 주니까.”

The boy understood. From then on, he would be like the

rooster—a boy of few words.
아이는 알아들었다. 그 이후로, 그 아이는 수탉처럼 되기로 했다. 말수가 적은 남자아이로.
24 A Dinosaur in Your Lunchbox!
점심 도시락 속 공룡 한 마리!
Our teacher told us about a dinosaur called the T Rex. It

was 12 metres long and 6 metres tall. It weighed 7 tons

and had teeth that were 30 centimetres long!

선생님이 우리에게 티 렉스라는 공룡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다. 그 공룡은 몸길이가 12미터나 되고 키는 6미터나 되었다. 무게는 7톤이나 나가고 이빨은 길이가 30센티미터나 되었다!
Its full name was actually Tyrannosaurus Rex. You say

it like this: Tai Ran-O-Sore-Us-Wrecks. It means: king

of the lizards.

그 공룡의 정식 이름은 사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이다. 발음은 이렇게 하면 된다. 타이-랜-오-소어-러스-렉스. 뜻은 이렇다. 도마뱀들의 왕.
It was the biggest meat eater ever to live

on earth. There were bigger dinosaurs, but

they ate only trees, leaves and grass.

그 공룡은 지구에서 살았던 가장 큰 육식동물이었다. 더 큰 공룡들도 있었지만 그 공룡들은 나무, 이파리, 그리고 풀만 먹고 살았다.
“Believe it or not,” our teacher said, “one creature

that still exists today is related to T Rex. Can you guess

what it is?”

“믿거나 말거나,”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오늘날 살아 있는 한 동물은 티 렉스와 친척지간이란다. 그 동물이 뭔지 짐작이 가니?” 
Some kids guessed the lion, the bear or even the

crocodile.

어떤 아이들은 사자, 곰, 또는 심지어 악어일 거라고 추측했다.
“No, but I have this creature in my lunchbox!”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이 동물을 내 점심 도시락에 가지고 있단다!”
Then, she pulled something out and took a big

bite of it. “Mmmm, I love chicken legs!” she said.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뭔가를 꺼내어 한 입 크게 베어 무셨다. “으으음. 나는 닭다리가 좋아!”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We were amazed!
우리는 놀라고 말았다!
25 My Neighbourhood
우리 동네
I live downtown. My home is only two blocks away from

the busiest street in the city.

나는 시내에 산다. 우리 집은 시의 가장 붐비는 거리에서 겨우 2블록 떨어져 있다.
One day, our teacher gave us some homework: to

interview people in different jobs. How interesting!

어느 날, 선생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내어 주셨다. 다양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흥미로운가!
I couldn’t wait to start my homework. First, I went to

a tailor shop. Mr. Moe had been a tailor for more than

twenty years. He was busy fixing a pair of pants for a

lady. Mr. Moe cut the fabric with his magic scissors while

we talked.

나는 숙제를 시작하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처음에 나는 양복점으로 갔다. 모 씨는 20년도 더 전부터 재단사였다. 그분은 한 아주머니를 위해서 한 벌의 바지를 수선하느라 바빴다. 모 씨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마법 가위로 천을 자르셨다.
Ten minutes later, the old lady left the shop with a big

smile on her face.
10분 후에 그 아주머니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가게를 나가셨다.
My second stop was Ms. Ricci’s bakery. The bakery

shop was warm and the air smelled delicious! There

were many treats. Yummy! Ms. Ricci gets up at 5:30 a.m.

every day. By 7 a.m., all the breads are ready and her

store opens.
두 번째로 들른 곳은 리치 씨의 빵집이었다. 그 빵집은 따뜻했고 공기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다! 맛있는 것들이 많았다. 맛있어! 리치 씨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신다. 아침 7시면 모든 빵이 준비가 되고 가게 문이 열린다.
After the bakery, I visited a grocery store, a clinic, a

flower shop, a bookstore and a clothing shop.

빵집을 나와서 나는 잡화점, 병원, 꽃집, 서점과 옷 가게 한 곳을 방문했다.
Oh, I love my neighbourhood!
아, 나는 우리 동네가 너무 좋다!
26 First Day of School
등교 첫 날
Tommy was a young boy. He was eager to start school.

Every day, he would ask his mom, “Is today the day I go

to school?”
토미는 어린 남자아이다. 토미는 얼른 학교에 가고 싶다. 토미는 매일 엄마에게 묻는다. “오늘은 학교에 가는 날인가요?”
“No, not yet,” his mom would say.

“아니, 아직 아니란다.” 엄마는 말씀하신다.
This went on for months. Finally, one day, his mom

said, “Yes, today is the day you go to school.”

Suddenly, Tommy felt scared. He didn’t want to be

away from his mom.
이것은 몇 달간 계속되었다. 마침내,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다. “그렇단다. 오늘은 네가 학교에 가는 날이란다.”
갑자기 토미는 겁이 났다. 토미는 엄마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다.

“No, I’m not going!” He ran upstairs and hid under his

bed. He heard his mom calling him, but he didn’t answer.

Then, his mom came to his room. “Are you under the

bed?” she asked.
“아니요. 안 갈래요!” 토미는 위층으로 달려 올라가 침대 밑에 숨었다. 엄마가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토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엄마가 토미의 방으로 오셨다. “너 침대 밑에 있니?” 엄마가 물으셨다.
“No, I’m not,” said Tommy.

 “아니요, 없어요.” 토미가 대답했다.
Mom laughed. She pulled Tommy out. Then she sent

him to school. She stayed there for a little while. Other

mothers were there too.
엄마는 소리 내어 웃으셨다. 엄마는 토미를 끌어내셨다. 그리고는 토미를 학교에 보내셨다. 엄마는 얼마 동안 학교에 계셨다. 다른 어머니들도 계셨다.
At the end of the day, Tommy came out of the school

with a big smile on his face. He was very glad he went.
그 날 하루가 끝날 무렵, 토미는 얼굴에 환하게 웃음을 지으며 학교를 나왔다. 토미는 학교에 가서 무척 기뻤다. 
27 Love the Sun
태양을 사랑하라
One morning, Lillian was sitting in the garden.

어느 날 아침, 릴리언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She was looking at the wonderful flowers of every

colour. Her favourites were the big yellow sunflowers.

They had big yellow faces.

릴리언은 온갖 색깔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릴리언이 가장 좋아하는 꽃은 커다랗고 노란 해바라기였습니다. 해바라기는 커다랗고 노란 얼굴을 가졌습니다.
She noticed that the sunflowers turned their

big heads towards the sun as it rose in the

east.

릴리언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를 때 해바라기가 커다란 머리를 그쪽을 향해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Wow! No wonder they are called sunflowers,” she thought.

“우와! 해바라기가 해바라기라고 불리는 것도 당연하네.” 릴리언은 생각했습니다.
“Do sunflowers really LOVE the sun?” she wondered.

“해바라기는 정말로 태양을 사랑할까?” 릴리언은 궁금했습니다.
At noon, Lillian looked at the sunflowers again.

Amazing! The sun had moved across the sky. And all

the sunflowers had turned their heads to follow it as it

moved.

정오에 릴리언은 해바라기를 다시 보았습니다. 놀라워라! 태양은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들은 모두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머리를 돌렸습니다.
That evening, as the sun was setting, Lillian noticed

that the sunflowers were all facing west—towards the

setting sun. Their faces had turned again!

그 날 저녁, 태양이 지고 있을 때, 릴리언은 해바라기들이 모두 서쪽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는 태양을 향해서요. 해바라기들의 얼굴이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Sunflowers really do love the sun,” she thought

to herself. “They follow it across the sky each

day, turning their faces to catch as much sun

as they can.”

“해바라기들은 정말로 태양을 사랑하는구나.” 릴리언은 생각했습니다. “해바라기들은 매일 가능한 한 많은 햇빛을 받으려고 고개를 돌려 가며 하늘을 움직이는 태양을 좇으니까.”
The sunflower—what an interesting name and plant!

해바라기-얼마나 놀라운 이름이며 식물인지!
28 Surprise
깜짝 선물

Alex was very excited today. “Mom, will you help me

bake a cake?” asked Alex.

알렉스는 오늘 무척 들떴다. “엄마, 케이크 굽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알렉스는 물었다.
“Okay,” said Mom. “Get out a bowl.”

“좋아.” 엄마가 말씀하셨다. “그릇을 꺼내렴.”
First, Mom put butter, sugar and eggs in the bowl.

Alex mixed, and mixed, and mixed. The batter looked

smooth and shiny.

처음에 엄마는 그릇에 버터와 설탕과 달걀을 넣으셨다. 알렉스는 뒤섞고 뒤섞고 또 뒤섞었다. 반죽은 부드러워 보였고 반짝였다.
Then, Mom added flour, salt, and baking powder. Alex

mixed, mixed, and mixed. The batter looked thick and

lumpy.

그러고 나서 엄마가 밀가루와 소금과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셨다. 알렉스는 뒤섞고 뒤섞고 또 뒤섞었다. 반죽은 두툼하고 덩어리져 보였다.
Mom said, “Keep mixing.”

엄마가 말씀하셨다. “계속 뒤섞으렴.”
Alex mixed, and mixed, and mixed some more. His

arm hurt, but the batter was smooth.

알렉스는 뒤섞고 뒤섞고 좀 더 뒤섞었다. 팔이 아팠지만 반죽은 부드러웠다.
Alex poured the batter into a cake pan. He then put

the cake pan in the oven.
알렉스는 반죽을 케이크 굽는 판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케이크를 오븐에 넣었다.

Alex waited. The cake smelled sweet and sugary. His

mouth watered.

알렉스는 기다렸다. 케이크는 달콤한 설탕 냄새가 났다. 입에 침이 고였다.
Mom pulled the cake out of the oven. The top was

golden brown.

엄마는 케이크를 오븐에서 꺼내셨다. 케이크 윗면은 금갈색이었다.
“The cake is ready to eat, Alex!” called his mom.

“There!” Alex pushed the cake to his mom and said, “Happy birthday, Mom!”

“이제 케이크를 먹어도 된단다, 알렉스!” 엄마가 부르셨다.

“자요!” 알렉스가 케이크를 엄마에게 밀어 보내고 말했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29 Celebrate Mothers
어머니들을 축하하라
Let’s all think about this: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celebrates Mother’s Day. Isn’t that amazing?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생각해 보자.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어머니 날을 기념한다. 놀랍지 않은가?
Australia, Canada, Brazil, China, Bulgaria, Germany,

Greece, Japan, Italy, Mexico, India, Portugal, Sweden—

the list goes on and on.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브라질, 중국, 불가리아, 독일, 그리스,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인도, 포르투갈, 스웨덴-이 목록은 계속 이어진다.
Although different  countries celebrate this special day in different

ways, they all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role of

mothers in society.
비록 다른 나라들은 이 특별한 날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념하지만, 모두가 사회에서 어머니들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정한다.

On this special day, we all honour our mothers and

their contribution to this world. We do things to show

them that we value and love them.

이 특별한 날, 우리는 모두 어머니들과 어머니들이 세상에 하는 기여를 칭송한다. 우리는 어머니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들을 한다.
It’s one of the greatest things we can do to show

them we care and appreciate everything they have done

for us.
어머니들에게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들 중 하나다.
So, next Mother’s Day, do something special for your mom!

그러니 다음 번 어머니날에는 엄마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도록 하자!
 30 African Safari—A Wildlife Park
아프리카 사파리-야생 공원

There are many kinds of animals. My favourites are

monkeys. Monkeys are fun to watch. They climb trees.

They jump. They swing. It seems that they never rest.

동물의 종류는 많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원숭이이다. 원숭이를 보면 재미있다. 원숭이들은 나무를 오른다. 펄쩍 뛴다. 그네를 탄다. 원숭이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다.
On Saturday, my family visited a special place called

the African Safari. It’s a park where the animals roam

freely, and people stay inside their cars to watch.
토요일에 우리 가족은 아프리카 사파리라는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다. 그곳은 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 다니고, 사람들은 차를 탄 채로 구경을 하는 공원이다.
As we drove slowly, we saw many animals — lions,

tigers, giraffes and elephants. This was the first time I

observed them in an open field, rather than in cages.
천천히 차를 몰면서 우리는 많은 동물들을 보았다. 사자, 호랑이, 기린과 코끼리들. 내가 우리가 아니라 트인 들판에서 그 동물들을 관찰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When we were about halfway through the safari,

a group of monkeys climbed on top of our car. They

stayed there, scratching, making noises and asking for

food. Among them, one mother monkey held a baby

under her belly.

사파리를 반쯤 지났을 때 한 무리의 원숭이가 우리 차 지붕에 올라갔다. 원숭이들은 계속 거기서 긁어대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먹을 것을 달라고 떼를 썼다. 그 중에서 한 엄마 원숭이는 아기를 배에 안고 있었다.
Through the car’s roof window, we could see the

monkeys clearly — their hair, their hands and even their red rumps!
차 지붕의 창을 통해서 우리는 원숭이들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털과 손과 심지어 붉은 엉덩이까지!
31 Queen’s Day

여왕님의 날
Today is April 30. My family travelled to Amsterdam to

celebrate the Queen’s birthday.
오늘은 4월 30일이다. 우리 가족은 여왕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암스테르담으로 여행을 갔다.
My favourite part of Queen’s Day is the orange craze.

To honour the Dutch royal family, The House of Orange,

we all wore the fun, bright colours. I had pretty orange

ribbons tied in my hair. They fluttered in the breeze and

tickled my face.
여왕님의 날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오렌지 크레이즈다. 네덜란드의 왕가인 오렌지 가문을 칭송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재미있고 밝은 색깔의 옷을 입는다. 나는 예쁜 오렌지색 리본을 머리에 맸다. 리본은 가벼운 바람에 펄럭거리면서 내 얼굴을 간질였다. 
At one of the stands, Dad bought each of us a Dutch

flag to wave around during the parade. Then, we made

our way to the parade route.
아빠가 가판대에서 우리에게 네덜란드 국기를 하나씩 사 주셔서 행렬하는 동안 흔들게 해 주셨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행렬이 가는 길을 향했다.

“Look, Dad. It’s the Queen! I see Queen Beatrix!”

Mom told me that Queen’s Day is meant to be a national

day of togetherness.
“보세요, 아빠. 여왕님이에요! 베아트릭스 여왕님이 보여요!”
엄마는 여왕님의 날의 의미가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다.

Here, on Dad’s shoulders, I could see it. People were

holding hands, talking and laughing. They were showing

their love for their queen and their country.

여기서, 아빠의 어깨 위에서 나는 그걸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왕님과 나라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고 있었다.
I waved my flag as high as my arm could reach and

became a part of it all.
나는 팔이 닿는 한 높이 깃발을 흔들면서 그 모든 것에 한몫을 했다.

